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황지원

2023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①아주 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 연수 만족도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O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O

교육 프로그램 O

주말 프로그램 O  

강사진 O

기숙사 O

강의실 O

식사 O

편의시설 O

기타()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나이아가라 지역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 홈스테이 경험

[나빴던점]

- 루즈한 수업 (간단한 활동들에 과도한 시간이 할애되어 비효율적인 느낌을 받음.)

- 교육 자료와 짜임새 미흡 (교재를 대여해주었으나 수업시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자체 수

업자료가 없고 선생님이 유튜브와 구글에서 캐나다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방식.)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사전 공지 부족으로 학교에서 버스카드를 등교 2일차에 나누어 주었으나 당장 버스로 등교해

야 하는 일부 학생들이 첫째날 개별적으로 버스카드를 구매하는 불상사 발생. 환불은 이루어졌

으나 귀국 직전에 이루어짐.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황지원     학과: 관광경영학과 학번: 201957027

소감문

이번 2023년도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이전에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활 중 해외에 

나가기 힘들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활기찬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졸업 전에 이런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함께 연수를 간 친구들 모두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다들 어색하게 

출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친한 사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해외에서 한달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값진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정말 뜻깊은 것 같다. 귀국하면 다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감사했다.

Niagara College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관광지까지 

픽업도 항상 잘 이루어졌고,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어서 캐나다의 

아름다운 여름을 한껏 만끽하기에 충분했다. 관광지에서의 시간은 모두 

자유시간으로 할당되어서 각자 체험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방문해서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었고, 토론토에서의 시간도 정말 좋았다. 학교가 있는 

웰랜드는 자연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서 마음이 편안했고, 반대로 

토론토는 마치 서울과 같은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볼거리가 가득했고, 

밤거리가 매우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부분은 바로 홈스테이이다.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모두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한 달 만에 정이 많이 들었고, 학교 

밖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 비행기로 꼬박 

13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가족같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귀국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기로 하였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이었고,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는 관광경영학 전공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활동사진>




